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58차)

2020. 3. 3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29일 유럽·미국발 입국자 12명 추가 자가격리·능동감시

 •  특별입도절차로 해외방문 입도객 317명 자가 신고

 •  4·3현장참배“철저히 자제”… 온라인 추모로 4·3정신 기리자

 •  일제 방역소독 6만6,166건 참여 “도민 시민의식 덕분”

 •  제주도, 청정 제주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유통망 확대

 •  제주도,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실적 93.8%

 •  제주도,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및 영세 납세자 권익 보호 조례개정

 •  힘내자 대한민국! 제주도, 충남 등 지자체에 구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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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0. 일일 통계 브리핑

□ 국내 발생현황 [’20.3.30. 0시 기준]

 ○ (제주) 확진환자 9명 (격리 중 5명, 격리해제 4명)

구분 총계
확진환자 유증상자 자가

격리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제주 2,485 9 4 5 0 2,476 83 2,393 150

일일 증감 +42 +1 0 +1 0 +41 +14 +27 +15

전국 395,194 9,661 5,228 4,275 158 385,533 13,531 372,002

□ 입도객 현황 (’20.3.29.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13,480명 (작년 같은 날 대비 △68.1%, 전일 대비 △10.8%)

구분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 타

일계
2020년 13,480 13,454 26 4 0 22
2019년 42,321 37,968 4,353 2,560 286 1,507
증감률 △68.1% △64.6% △99.4% △99.8% △100% △98.5%

누계
(2.23.∼)

2020년 569,275 562,917 6,358 484 611 5,263
2019년 1,324,197 1,178,802 145,395 82,146 8,667 54,580
증감률 △57.0% △52.2% △95.6% △99.4% △93.0% △90.4% 

□ 공항만 발열감지 운영현황(’20.3.29. 기준)

구분 열감지자
총계

재측정 후 
귀가

(37.5℃이하)

문진상담(37.5℃이상)

소계
진료상담 후 

귀가조치
(의심증상 無)

선별진료소 이송
(의심증상 有)

일계 23 23 0 0 0

누계
(2.3~) 2,454 2,307 147 112 35*

 * 이송대상자 35명 중 18명 단순발열로 귀가, 17명 검사(음성17, 검사 중0)

□ 자금지원동향(’20.3.26. 기준)

구분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관광진흥기금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접수 7건/37명
568건/

5,615명
361건 10,981건 300건 9,000건 11건 1,026건

처리 2건/
0.16억원

11건/
1.89억원

111건/
41억원

4,812건/
1,854억원

80건/
24.1억원

2,317건/
667.5억원

17건/
19.4억원

923건/
111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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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30.(월)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동영상 (웹하드): 있음■ 없음□ 사진 : 있음■ 없음□ 후속자료 : 있음

29일 유럽·미국발 입국자 12명 추가 자가격리·능동감시

- 29일 하루 유럽·미국발 입국자 중 6명 검사… 모두 음성 판정 -

q 제주도는 현재(29일 18시 기준)까지 유럽·미국발 입국자 90명 

중 38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2명(도내 7, 8번)이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29일 제주도로 통보된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모두 12명이며 

이들은 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대상이다.

 ❍ 제주도는 이 중 6명을 검사했고, 이 6명은 30일 현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 도내 9번 확진자는 21일 입도(남미 방문)하여 위 유럽·미국발 입국자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음.

q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에서 자진신고한 입도자는 

29일 하루 동안 36명으로 전날 28일과 비교해 21명이 감소했다.

 ❍ 특별입도절차 자진신고 대상은 모든 해외 방문이력자로, 유

럽·미국 이외의 국가를 방문한 자도 포함된다.

 ❍ 해외방문이력을 신고한 자는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마련된 

안내데스크에서 코로나19 무료 검사지원 안내를 받고,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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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q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까지 고위험군 총 346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고 밝혔다.

 ❍ 제주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방문자, 대구・경북방문자, 신천지 관계자 등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q 한편,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 1명을 검사한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 이로써,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책이 시행(3월 5일) 된 이

후 대구경북 방문자 검사 인원은 30일 0시 기준 총 70명이다. 

 ❍ 29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12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도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은 

총 229명으로 파악됐다. 

   - 이 중 181명이 최대잠복기 14일을 경과했다. 나머지 48명은  

자체격리 기숙사 등에서 각 대학의 모니터링 아래 자율 관

리를 받고 있다.

 ❍ 29일부터 대구↔제주노선이 왕복 4편에서 11편으로 증편하여 

29일 항공편 도착 탑승객은 608명, 출발 탑승객은 646명으로 

하루 평균 편도 탑승객은 600여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 관련 문의 : 도민안전실 양인정 재난대응과장  064) 710-3630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기획조정실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064) 71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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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해외·대구경북 방문 입도자 통계

□ 유럽·미국발 입국자 관리 현황(’20.3.29. 18시 기준)

구분
능동감시

(자가격리)
격리해제

검사현황

소계 검사 중
검사완료

양성 음성

일계 12 - - 6*

누계

(총 인원)
90 - 44 6 2 36

* 29일 18시 기준으로, 검사 중 6명은 현재 검사 완료하어 모두 음성판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기준, 관할 변경 등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고위험군 검사 지원 현황(도 자체사업, ’20.3.29. 기준)

구분 총계
해외방문자

(유럽·미국 외)

대구경북

방문자
신천지 기타

일계 31 30 1 0 0

누계 346 149 70 124 3

□ 대구-제주 항공노선 탑승객 현황 (’20.3.29. 기준, 잠정치)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제주 출발 370 358 374 363 364 376 352 285 646

제주 도착 353 316 372 356 353 350 323 353 608

※ 29일부터 왕복 4편 → 11편 증편

□ 대구·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20.3.29. 기준, 잠정치)

계 자율격리 해제
(2/6~3/15)

14일 
미경과 
소계

14일미경과 (3/16~3/29)

3/16-3/24 3/25 3/26 3/27 3/28 3/29

229 181 48* 12 3 1 13 7 12

* 대학별학생관리: 48명(제주대(격리기숙사4, 자가 등41), 관광대(학교 기숙사1-음성),
한라대(대학 자체숙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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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도절차로 해외방문 입도객 317명 자가 신고

- 일평균 53명꼴… 제주공항서 즉시 진료-검사-격리조치로 ‘원스톱 관리’나서 -

q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 29일까지 특별입도절차를 통해 총 

317명(일평균 52.8명)이 해외방문이력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 특별입도절차가 시행된 24일부터 현재(29일까지) 해외방문이

력을 자진신고한 입도자는 일 50∼6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29

일 30대로 감소했다.

날짜 3/24 3/25 3/26 3/27 3/28 3/29

자진신고자(명) 53 65 61 45 57 36

<특별입도절차 통한 해외방문 자진신고>

 ❍ 지난 도내 7번 확진자도 제주공항에서 특별입도절차를 통해 

해외방문이력을 신고하고 코로나19 검사 지원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 7번 확진자는 지난 도 합동브리핑에서 격리수칙을 충실히 지

킨‘모범사례’로 언급된 바 있다.

q 제주도는 지난 24일부터 특별입도절차를 통해 제주공항에서 

해외방문이력 자진신고 및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입도객은 제주공항 도착 시 공항 내 안내데스크에서 기본 신

상정보 및 해외방문애력이 포함된 건강기초조사서를 작성한 

후에 코로나19 검사 지원 사항을 안내받는다.

 ❍ 제주도에서는 24일부터 유럽·미국이 아닌 나라를 방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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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증상이더라도 코로나19를 검사하도록 특별지원하고 있다.

q 한편, 제주도에서는 특별입도절차와 함께 오늘(30일)부터‘워

킹 스루 진료소’가 시행되면서 해외방문이력자에 대해 공항

에서 즉시 진료 및 검사, 격리조치(양성판정 시)까지 이뤄지는 

원스톱 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 8 -

4·3현장참배“철저히 자제”… 온라인 추모로 4·3정신 기리자  

-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 위해 참배 자제 호소 -

- 도, ‘온라인 추모관’ 운영… 마을별 위령제도 자제 또는 축소 봉행 요청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4·3추념식 

당일 현장 참배를 철저히 자제하고, 사이버 분향으로 4·3영령

들에 대해 추모하고 정신을 기려줄 것”을 도민사회에 당부했다.

 ❍ 앞서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제주도와 정부는 

4·3추념식을 대폭 축소해 봉행하기로 결정했으며, 4·3유족회

도 65세 이상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 제주도는 “코로나19로 4·3로 현장 참배는 축소하지만, 취지

와 추모 분위기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오전 10시 묵념 사이렌 울림을 시작으로 각자

의 위치에서 추모에 동참해 줄 것을 방송과 신문지면, 인터넷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주도는 4·3유족증 발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유족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재난 문자를 통해 도민에게도 안내하는 

한편, 문자에 온라인 추모관 및 사이버 참배 URL 등을 함께 

명시해, 온라인 참배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 제주도는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4·3 추모 분위기 확대를 위해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한다. 

 ❍ 제주도 홈페이지에 30일부터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하고, 

상시 운영 중인 4·3평화재단 ‘사이버 참배’공간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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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온라인 추모관 

      - http://www.jeju.go.kr/group/part4/remembrance.htm

      4·3평화재단 사이버 참배

      - https://jeju43peace.or.kr/kor/memorial/list.do

  - 4.3평화재단은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유가족과 일반인을 위

해 온라인으로 헌화하고 추모글을 남길 수 있도록 ‘사이버 

참배’ 공간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교육청 등 각급 기관단체에서도 자체 홈페이지에 배너

를 개설해서 도와 재단 “온라인 추모관”과 링크를 통해 추

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제주도는 도 공식 SNS를 통해 4·3 당일 추념식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 한편 4월 중 마을별 위령제도 대폭 축소해 봉행될 예정이다.

 ❍ 제주도는 4월 위령제가 진행되는 마을 8곳에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자제 또는 축소해 봉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에 마을 2곳(행원리, 하가리)은 위령제를 취소했고 나머지 

6곳도 외부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제관 중심으로 최소 인원만 

참석해 봉행키로 했다.

❑ 원희룡 도지사는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많은 분들

이 참여해야 하지만, 올해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

로 하는 것이 4·3영령과 유족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드는 길이

라고 믿는다”며 10시에 울리는 추모 묵념과 사이버 분향을 

통해 4·3정신을 기려줄 것을 거듭 부탁했다. 

※ 관련 문의: 특별자치행정국 강민철 4・3지원과장  064) 71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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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방역소독 6만6,166건 참여“도민 시민의식 덕분”

- 3월 11~27일까지 누계…3월 21~27일 일주일간 2만3,841개소 주 1회 방역 -

- 지난주 PC방·게임방·노래연습장·장례식장·산후조리원 등 100% 동참 -

q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7일 현재까지 17일

간 민‧관‧군 합동 일제 방역소독의 날을 진행한 결과, 총 6만 

여건의 도민 참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자발적으로 방역

소독에 참여하는 제주도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감사한

다”고 전했다. 

q 제주도의 방역소독 누계 현황을 보면, 27일 기준 6만6,166건이 

일제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q 특히, 지난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세 번째 일제 방역소

독의 날 결과, 총 2만3,841개소가 참여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전체 대상 시설‧업소 3만1,991개소의 74.5%에 이르는 수준이다.

 ❍ 이중 사회복지시설(219개소)과 콜센터(10개소), PC방‧게임방(363

개소), 노래연습장(320개소), 스포츠센터 등(712개소), 대형마트

(156개소), 장례식장(31개소), 산후조리원(9개소), 의료기관(884

개소), 교통시설 및 버스(1,638개소) 등의 시설‧업소 전체는 모

두 주 1회 이상의 방역소독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등 위생업소는 전체 

2만3,694개소 중 1만8,751개소(79.1%)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 문화체육관광시설도 전체 558개소 중 547개소(98.0%)가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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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방역소독을 전개했다.

 ❍ 경로당‧마을회관, 종교시설 등 대부분은 행사 중단 자제 등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q 이번 일제 방역소독의 날에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제주

도와 행정시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과 병행해 방역 주체별로 점검과 지원이 이뤄졌다.

 ❍ 제주도 재난대응과는 콜센터 방역을, 제주도 문화정책과는 PC

방‧노래방, 종교시설, 체육시설 방역을 각각 전담하고 점검했다.

 ❍ 제주도 자치행정과는 지역별 자생단체와 전개하는 ‘우리 동네

는 우리가 지킨다’ 캠페인을 통해 일제 방역소독을 협력했다.

 ❍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은 소독방법과 약품 사용법 등을 홍보하

는 한편, 방역복 2,000벌 등의 물품을 행정시 등에 지원했다.

q 또한, 제주도는 해병대 9여단과 함께 시외버스터미널(2개소)과 

사회복지시설(8개소)에 대한 방역을 진행했으며,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오일장(5개소)에 대한 소독을 전개했다.

q 제주도는 “일상의 희생을 감수하며 방역소독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감염증

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감염 고위험 밀집지역을 선

제적으로 파악하고 방역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인보 과장  064) 710-2910

             도민안전실 양인정 재난대응과장  064) 710-3630

             특별자치행정국 강동우 자치행정과장  064) 710-6830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윤진남 문화정책과장  064) 71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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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정 제주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유통망 확대

- aT사이버거래소 통한 전국 식자재마트 등 직배송 시스템 도입 - 

q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소비지 직배송 방식의 산지

전자경매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

거래소를 통한 제주산 농산물 직거래 유통체계를 새로 도입

한다고 밝혔다.

 ❍ aT 사이버거래소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됐다. 

   - 특히, 학교급식 재료 전문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 재료의 온라인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q 제주도는 국내산 식재료 직거래 쇼핑몰인 aT포스몰*과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시스템을 통해 전국 식자재마트와 대형 급식 

공급업체에 제주산 농산물을 유통한다.

  *포스몰(www.pos-mall.co.kr): 소상공인이 카드결제용 POS 단말기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 도는 도내 출하조직(농·감협, 영농조합법인 등)에 운송비와 

포장재비(kg당 170원)의 일부를 보조하고, aT산지전자거래팀에 

제주산 농산물 마케팅 및 판촉비용을 지원한다.

 ❍ 도는 식자재마트 및 급식업체와의 연중 거래체계를 구축해 

공급 농산물을 감귤뿐만 아니라 마늘·양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500톤 공급을 목표로 4월 초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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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는 직배송 유통방식 정착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 

거래소 회원업체와 신규 구매 회원을 대상으로 거래방법을 

다각화하고, 참여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q 제주도는 aT사이버거래를 통한 유통시스템이 운송 기간을 대

폭 줄여 농산물 신선도를 높이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사진]

※관련문의 :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한인수 과장 064)71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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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실적 93.8%

- 전국 평균 60.3% 이상 상회… 중대본 회의서도 적극행정 사례로 소개돼 -

-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구축·인력 보강 등으로 처리시간·기간 단축해 -

- 4월부터 전문 상담 인력 추가, 업무 세분화로 1일 상담건수 더욱 확대 전망 -

q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실적이 27일 기준 

93.8%를 보이며 전국 평균(60.3%)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

났다.  

 m 이는 지난 2월 17일 소상공인 특별지원안정자금 융자지원 시

행과 동시에 보증 신청 폭주가 이어지자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보증심사 인력을 보강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시스템에 반영한 결과다. 

q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

상공인들이 적기에 금융지원을 받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

도록 소상공인 특별지원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m 제주도는 시행 후 일주일간의 모니터링(2.17~2.24)을 통해 현

장 접수가 몰려 업무개시 전 당일 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상

황을 개선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고, 방문자에 대해서 상

담시간을 예약 지정하는 등 최대한 시간을 분산함으로써 

창구의 장시간 대기 상황을 개선한 바 있다. 

 m 이와 함께 접수 건수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천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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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신속심사제도(fast-track)를 도입했다. 

   - 심사항목을 6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간소화하고, 업력 1

년 미만과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등을 제외한 업체에 대해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있다.

 m 또 지난 3월 11일부터는 신용보증재단내 보증신속심사팀(신속 

T/F팀)을 3개반 25명(상담반, 보증심사반, 보증서발급반) 체제

로 편성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q 오는 4월 1일부터는 상담창구에 배치하는 전문 상담 인력을 추

가 확대함으로써 보증심사 처리 기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m 금융 전문인력을 6개은행 10명에서 9개은행 15명으로 늘리

고,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업무도 15명에서 20명으로 보

강한다. 

 m 아울러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은행 간 체결한 업무위탁 협약

(3.4)에 따라 4월부터는 업무를 더욱 세분화할 계획이다.  

   - 보증신속심사팀내 금융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상담반은 

보증상담, 서류접수 업무를 수행하고, 재단에서는 현장실사, 

보증심사 승인, 은행은 보증약정 및 대출실행 등의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민원인이 3~4회 재단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을 최소화해 재단은 상담 접수시 서류를 완비하면 1회만 

방문하면 되고, 민원인은 보증심사 승인 통보 받으면 은행

으로 가서 보증약정 후 대출(당일 또는 익일)을 받을 수 있

는 시스템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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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제주도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일 상담처리 가능건수가 

150건에서 290건으로 확대됐으며, 14일 이상 걸리던 처리기

간도 2~3일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m 현재 5월 27일까지 예약된 5,560명의 대기자에 대해서도 상

담일자가 25일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q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제주도의 신속한 처리는 지난 22일 정

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에서도 적극행정 사례로 거론된 바가 있다.  

 m 정세균 총리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과

정에서 “제주도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로 타시도

에 비해 보증처리 실적에 월등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등 제주도의 적극

행정 사례처럼 타지자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피해 점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  

 

※ 관련 문의: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이기택 과장   064) 71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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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특례보증 업무처리 절차>  

업무명 수행점 주요 업무내용 및 유의사항

① 보증상담
신속 T/F팀
상담접수반
(은행 직원)

ㅇ 신용보증 상담 

ㅇ 고객정보 동의서 등 접수

② 서류접수
신속 T/F팀
상담접수반 
(은행 직원)

ㅇ 필수 접수서류  안내 및 접수

③서류송부

신속 T/F팀
상담접수반

↓
보증심사반

(재단)

ㅇ 접수서류 이송 

④ 현장실사
신속 T/F팀
보증심사반

(재단)

ㅇ 사업현장 직접 방문하여 업무처리

 ※ 코로나 특례보증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거나, 재단 

    이사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현장실사 생략 가능

⑤ 보증심사
승인

신속 T/F팀
보증발급반

(재단)

ㅇ 코로나특례보증 취급기준을 고려하여 한도산출 및 보증승인

ㅇ 승인내역(보증금액 등 확정) 은행 전산통지

⑥보증약정 
및

서류송부

은행 영업점
↓

재단
ㅇ 보증약정서를 재단으로 송부 (우편 또는 방문)  

⑦대출실행 은행 영업점
ㅇ (은행) 보증료 이체, 보증실행 등록, 주채무실행 통지

ㅇ (재단) 보증료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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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5월 4일까지 연장 신청, 확진자 방문 따른 휴업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법인 - 

q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는 코로나19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에 대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부기

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

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적 피해 법인과 코로나19로 사업

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이다.

 ❍ 피해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 납부기한 연장신청 기간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5

월4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q 한편, 제주도는 ‘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관할 시청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 신고대상으로는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

국법인이다.

   * ‘19년도 신고·납부 현황 : 10,928개 법인 92,332백만원

    - 제주시 : 9,214법인 77,606백만원, 서귀포시 : 1,714법인 14,72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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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상에서 전자파일(엑셀 등) 제

출을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할 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

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사업장이 있는 시군마다 

각각 제출해야 한다.

q 고순심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 신고기한을 넘기거

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

고한 경우 및 신고 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신고 마감일에 임

박하여 위택스 접속 시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

급적 미리 신고·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관련 문의: 세정담당관실 김미숙 과표팀장  064) 710-6891

             제주시(☏728-2351, 2354), 서귀포시(☏760-233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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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및 영세 납세자 권익 보호 조례개정

- 올 7월 부과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감면 내용 - 

q 제주특별자치도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및 영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및 「제주특별

자치도세 기본조례」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q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를 대상으로 올해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게 된다.

  - 지방세 감면 폭은 2020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에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적용하고 2020년 한시적으로 개정 조례를 운영할 계획이다.

  -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제주도는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은 도에서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부과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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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등 불복절차를 돕는다. 

  -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이의

신청 등을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 대상세목에서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 제외

q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4월말 조례 개정안

을 도의회에 제출, 5월 임시회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q 고순심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와 더불어 새롭게 도입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 관련 문의: 세정담당관실 김명숙 세정팀장  064) 710-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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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 대한민국! 제주도, 충남 등 지자체에 구호물품

- 도, 다섯 번째 지원 포함 한라봉 등 감귤류 총 8.4톤 전달 - 

q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충청남도 등 5개 시·도에 구호물품(감귤)을 지원한다. 

제주도의 타시·도 구호물품 지원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 앞서 제주도는 4차례에 걸쳐 대구와 경북, 부산에 3,000만 원 

상당의 한라봉과 천혜향 1,910상자(5,730kg)를 지원한 바 있다.

q 제주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한라봉 등 감귤 890상자

(2,670kg)를 구입하고, 충남·북, 울산, 세종, 대전 등 5개 시·

도에 전달한다.

 ❍ (사)제주감귤연합회와 제주감귤협동조합도 한라봉 상품 선별과 

운송비 지원을 통해 5개 시·도의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은다.

 ❍ 오는 3월 31일까지 상품선별을 완료하고, 4월 1일 제주항에서 

선적한 후 2일쯤 지역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선별진료소 89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q 한편, 도내 민간단체도 대구, 경북 등 타시·도에 감귤을 보내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해 제주농협과 제주감귤협의회, 

효돈·조천농협, 남원읍 9개 기관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도연합회, 외동도 통장협의회 등 단체 9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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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상자, 6,710kg을 대구, 경북 등에 전달한 바 있다.

  

[관련사진] 3월 16일 4차 구호물품 감귤류 선별작업 모습

※관련문의 :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한인수 과장 064)71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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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감염병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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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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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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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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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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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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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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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마스크 착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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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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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0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우) 0452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3층 / 전화 02)734-9321~3 전송 02)738-1003 / www.journalist.or.kr

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

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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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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